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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후보야말로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생색내며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선관위 재산등록 자료에 근거한 문병호후보 선대위의 성명에 대해 유정
복 후보 측이 허위 오보 운운하는 것은 난독증 의심돼.

- 성명서의 [출처: 후보재산등록 차량신고]사항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가, 난독증
인가
- 한국지엠 차량 한대도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빌린 차량으로 생색내기 하는 것인가?
- 선거운동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타사 승합차종을 사용하는 것쯤은 양해 못할 사
항은 아니나, 실제 한 대라도 사서 등록하고 이용하는 솔선수범이 필요.
-이것이 말로만의 지엠살리기가 아니라 삶에서부터 진정성을 보이는 태도이다.   
-문병호 후보는 지엠차(캡티바)를 등록한 반면, 1, 2번 후보는 현대기아차를 타는 것
으로 재산등록 되어 있어 (출처: 후보재산등록 차량신고)

[논평]

어제 우리 문병호 선대위의 성명 <현대기아차 타는 1,2번 후보와 지엠 캡티바 타는 
3번 후보 중 누가 인천시장에 적합한가?> 에 대해 유정복 후보 캠프 측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국지엠 캡티바를 타고 있다’ 며 “누워서 침 뱉는 문병호” 운운하며 “명
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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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문병호 후보 선대위 성명서는 선관위의 후보 재산등록현황 중 차량소유 현
황을 근거로 각 후보가 무슨 차량을 타고 있는지를 밝히며, 각 후보 간 소유 차량을 
통해 한국지엠과 인천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자 함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소유등록) 사항은 굳이 외면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무슨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들먹이며 허위사실 오보 운운하고 있다. 난독증이거
나 무언가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선관위 홈페이지에 만천하에 공개된 공식 
자료를 무시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무슨 차를 탄다고 하면 그가 실제 구매하고 정식등록 해서 사용하는 차
량을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정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리스나 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고 누가 어떤 차를 탄다고 하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지엠은 그간 글로벌 전략상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국내시장 수요에 걸
맞는 라인업을 구축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가져왔다. 특히 승합차량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한국지엠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조차 현대기아 승
합차량을 빌려 선거운동을 해오던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없는 차종에 대한 렌트 등은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명확히 묻는다. 
현재 1번, 2번 시장후보 측은 등록되어 소유하고 있는 한국지엠 차량을 몰고 있는가?
우리가 선관위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히 유후보측은 여러 종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지엠 차량은 한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아니면 
어디 몰래 숨겨두기라도 했단 말인가.?

선거 시 일시적 편의를 위해 임대(?) 이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한국지엠과 지엠경제살
리기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증명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웃을 것이다. 여러 대의 타사 
차량을 소유하면서도 단 한대의 지역생산 차량을 소유등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확
한 사실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 후보재산등록을 엉터리로 한 것이던가.

이런 오해(?)를 떠나서라도 그동안 철수설에 시달리며 판매악화로 치닫던 한국지엠 차
량을 남보다 먼저 사서 당당히 등록하여 이용하며, 솔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4년간 시장을 역임한 분의 태도이여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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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니라면 선관위 재산등록에서 드러난 차량현황과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정황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경위를 솔직히 밝히거나 하면서 진실을 설명하면 될 일이 
아닌가?
 
혹시라도 실제로 구매등록한 차량 한 대 없이 선거 시 일시적으로 리스회사의 돈벌어 
주는 것이 지역생산 차량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강변한다면 시민들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표로서 지역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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